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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8차(2005년)∼13차(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①연도별 창업편의성 및 창업성과(창업만족도, 창업소득)를 파악

하고, ②창업편의성 세부요소별 추세분석 및 업종별 창업편의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창업의 실제 현황과 추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③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사업체, 경제적, 상황적(제도적) 특성 등을 포함하여, 각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성공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 기준(시작 년도)으로 연도별 창업만족도 및 창업소득은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있으나, 창업편의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에 따라 창업편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창업성과(창업소득,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사업체, 경제적, 상황적 특성 등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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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정부의 핵심정책 공약인 창조경제는 창업경제와 동일

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만큼, 창업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고용 등 모든 사회현황에 핵심 주제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라져가는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창업에 

집중하고 있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정책과 기업의 창

업문화 조성을 위한 전략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뒷받

침 할 수 있는 국내외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대

부분의 창업연구는 창업자의 특성이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패나 성과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Nam, Chun, & Park, 2013). 그러나 창업성

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창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 사업체 특성, 
사회문화적 외부환경, 시대적 상황, 정부의 창업지원 등 다양

하고 광범위한 요인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창업성공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환경 변수를 포함하며 과연 창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창

업경영자의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으나(Carland & Hoy, 
1984), 점차 산업구조, 전략, 그리고 조직구조 등 다양한 변인

들에 초점을 두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

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많

은 연구들은 개념적 연구에 그치며, 성공요인들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창업연구들에서는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 중 제한된 특성들에 초점

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실증연구를 수행한 기

존 연구들도 대부분이 소수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를 수행하거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요인들을 도출하려

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창업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게 된

다. 아울러 특정 시점에 국한된 횡단적 연구로 인해 창업성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적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창업 환경추세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모형에 포함한다. 둘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6년간 노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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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끝으로 업종별 

및 연도별 창업편의성 및 창업성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

구를 위한 연구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배경 및 가설

기존의 창업분야 연구는 창업자의 특성이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과에 관련된 요인을 세

분화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창업자의 특성은 창

업기업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성공

적인 창업기업과 창업가의 특성간의 관련성에 집중하였다. 그

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인적자원 특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특성, 사업체 특성을 포함한 연구(Nam et 
al., 2013; Lin, Picot & Compton, 2000; Fairlie and Robb, 2009)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Han(2003)는 혁신형 기업의 성과(VP 
: venture performance)는 기업가(E : Entrepreneur), 자원(R : 
resources), 산업환경(I : industry environment), 전략(S : strategy)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 사

례연구(Kim, Kim, & Kim, 2008)에서도 국내 성공 창업기업의 

요인은 기업가의 특성, 환경, 전략, 조직의 자원 및 역량 특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성공 창업은 ‘타고난 역량’을 가진 창업자로 인해 결

정된다는 과거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창업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특히 교육 및 제도 등의 창업환경을 통해 육성된

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을 볼 때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경제적 특성, 사업체 특성뿐만 아니라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제도 등 환경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창업연구에 있어 인구학적 특성은 주로 성별, 연령(Cressy, 

1994; Fairlie and Robb, 2009; Park & Chung, 2011; Nam et al,  
2013)을 포함시켰다. 여러 연구들(Cressy, 1994; Fairlie and 
Robb, 2009)에서 남성의 창업생존가능성이 여성 보다 높았지

만, 최근의 국내 연구(Nam et al,  2013)에서는 여성의 실제 

창업생존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인적

자원 특성 변인은 주로 창업자의 교육수준, 창업 및 취업 경

험, 창업 전 업종과 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가 포함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Bates, 1990; Cressy, 1994; Lin et al., 2000; 
Fairlie and Robb, 2009). Fairlie & Bobb(2009)의 연구는 창업이

전 유사한 업종 경험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

험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생존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국내연구(Nam et al,  2013)에서

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창업자의 철저한 창업준비는 창업이후 

창업만족도와 이후 3년간의 창업유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Yang, Kim, & Jung,( 2011)
의 연구에서는 기업가 역량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제시하면서, 특히 전략적 사고 역량이 조직성

과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이러한 기업가 역량을 키우기 위

해서는 기술사업화 준비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예비창업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특성 중 하나인 창업자의 재무자원의 경우 창업성과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Honjo, 200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자들이 창업과정 중 가장 큰 애로점을 자금조달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연구에서 가구재산과 가

구소득은 경제적 특성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재산이 

많을수록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

며,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시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이 완료되

어 양산용 시제품을 개발하는 시점(시장진입단계)부터, 개발

된 제품의 매출실적이 양호하여 본격적인 성장이 가시화될 

때까지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는 기간인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은 벤처창업 초기의 자금조달의 위기를 말해주기 때

문에 재무자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이장우, 
이성훈, 2004). 사업체 특성의 변인으로는 업종(Cressy, 1994; 
Bates, 1990;  Fairlie and Robb, 2009), 사업기간과 사업소득

(Cressy, 1994; Bates, 1990), 사업체 자산(Holtz-Eakin et al., 
1994; Bates, 1990; Storey and Wynarczyk, 1996)이 포함된다. 
Bates의 연구(1990)에서는 종업원이 많을수록 생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airlie and Robb의 연구(2009)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생존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혼자 운영할 때보다 종업

원을 고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운영할 때 생존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Bates, 1990; Storey and 
Wynarczyk, 1996)는 사업체자산과 사업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업체자산이 많을수록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

과도 보고하고 있다(Park & Chung, 2011).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경제적 특성, 사업체 특성은 창업성과에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인적자본 특성’에는 학력,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창업의 적합성 여부, 창업자의 기술수준과 창업의 적합성 여

부, ‘경제적 특성’에는 사회경제적지위수준, 창업투자액, 본인 

자본금 비율(%), ‘사업체 특성’에는 공동창업 여부, 업종, 사

업소득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등 창업

환경은 창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적 

특성’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연도별 변수를 더미(dummy)처리하고, 창업자의 창업편의

성을 자본금확보, 기술확보, 인력확보, 행정절차, 업종 및 사

업장 선정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선

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종합적인 창업성공

요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확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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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농임
광업

제조 건설 도소매
숙박
음식

인원 53명 56명 34명 207명 122명

업종 운수
사업
서비스

기타․공공
서비스

기타

인원 76명 231명 100명 22명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 자료분석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8차년도부

터 13차년도까지 6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

널」의 표집방법과 조사과정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많이 보

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자 한다. 일

례로 분석시작 연도인 8차년도의 경우, 대상자 11,580명 중 

직전 연도 이후 새로 창업을 시작하여 지속하고 있는 창업자 

110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

로 각 연도별 분석대상을 추출하였다. 각 연도별 분석대상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연도
8차

(2005)

9차
(2006)

10차
(2007)

전체

인원 110명 132명 148명

901명연도
11차

(2008)

12차
(2009)

13차
(2010)

인원 174명 174명 163명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하나인 사업만족도는 ‘현재 이 사업

체에 대한 000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척도로 측정된 것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하나

의 종속변수인 사업소득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얻는 000님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범주화 하였

고,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배우자유무는 

‘배우자 있음’을 기준범주(1)로 하였다. 업종은 제조업을 기준

으로 ‘농림어업’, ‘건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기타’ 등으로 더미처리했다. 
연도는 8차 패널(2005년)을 기준으로 9차에서 13차까지 더미

처리했으며, 창업편의성은 ‘자본금확보’, ‘기술확보’, ‘인력확

보’, ‘행정절차’, ‘업종선정’, ‘사업장위치선정’ 등 창업과정에

서 겪은 어려움을 역산하여 도출하였다. 그밖에 ‘업무내용과 

교육수준의 적합성’ 및 ‘업무내용과 기술수준의 적합성’은 적

합할 경우 ‘1’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0’으로 더미처리했다. 

Ⅳ. 분석결과

4.1 사업만족도 및 창업편의성, 사업소득 연

도별 추세

창업이후 사업만족도의 연도별 추세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사업만족도는 3.91(7점 척도)에
서 2006년 3.89로 다소 하락했지만, 이후 4.11(2007년)로 크게 

향상했으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준비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창업편의성은 기준년도

(2005년) 3.48에서 2006년 3.29로 하락했으며, 2007년이후 반

등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

고 있었지만, 실제 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창업편의성은 향상되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남기게 된다. 
아울러 창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2005년 1.86백만원에서 2006
년 1.69백만원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이후 2007년에는 2.14백
만원으로 상승하여 최종시점인 2010년에는 2.16백만원으로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사업만족도 및 창업편의성 추세

구분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사업만족도 3.91 3.89 4.11 4.12 4.21 4.26

창업편의성 3.48 3.29 3.30 3.33 3.24 3.32

월평균소득
(백만원)

1.86 1.69 2.14 2.17 1.89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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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사업만족도 및 창업편의성 추세

4.2 창업편의성 연도별 추세

앞서 제시한 창업준비의 수월함을 나타내는 창업편의성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자본금확보의 편의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낮게 시작하

고 있으며(2005년 3.09점),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상승하지 않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술확보, 인력확보, 행정절

차, 업종선정, 사업장위치확보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창업자들

이 지각하는 창업편의성이 2005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 의지

와 달리 창업가들이 지각하는 창업환경은 개선되기보다 악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창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시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창업편의성 항목별 추세

구분
8차

(2005)

9차
(2006)

10차
(2007)

11차
(2008)

12차
(2009)

13차
(2010)

자본금확보 3.09 2.92 3.06 2.96 2.97 3.02

기술확보 3.73 3.45 3.30 3.42 3.33 3.36

인력확보 3.60 3.42 3.37 3.47 3.33 3.39

행정절차 3.53 3.32 3.34 3.41 3.29 3.37

업종선정 3.70 3.37 3.44 3.39 3.27 3.40

사업장위치 3.45 3.29 3.29 3.33 3.24 3.37

4.3 업종별 창업편의성 분석

창업편의성의 세부항목별 집단(업종)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로 뚜렷한 창업편의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세부항목의 유의확률은 

0.001이하). 업종별 창업편의성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금확보의 편의성의 경우 농임

광업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숙박음식업 및 운수업의 

경우 낮게 나타났으며, 기술확보의 편의성의 경우 운수업은 

높게 나타났으나 숙박음식업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 인력확보

의 편의성은 운수업은 높게 나타났으나 숙박음식업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종별 창업편의성 합산(평균)은 농임광

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3.59), 숙박음식업(3.01)로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중간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35). 

4.4 창업자의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3단계까지 실시

했다. 1단계에서는 주요 상황적 특성 및 사업체 특성 중 하나

인 업종변수와 연도(차수)변수만 포함했으며, 2단계에서는 창

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인적자본 특성, 경제적 특성을 나타

내는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총투자액, 근로시간, 본인 자본

금 비율, 공동창업여부 등을 포함하여 분석했고, 3단계에서는 

창업준비의 편의성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5> 1단계 모형에서 농업․임업․광업의 사업소득의 경

우 기준 업종(제조업)의 사업소득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표준화 B=-.189, P<0.001), 연도별 사업소득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 모형에서 성

별(남자일수록), 총투자액(클수록), 평균근로시간(많을수록), 사

회경제적지위수준(높을수록) 등이 사업소득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3단계 

모형에서는 창업편의성 중 ‘업종선정의 편의성’만이 사업소득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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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업종별 창업편의성 추세

구 분 농임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

업
운수업

사업서비
스업

기타서비
스업

기타 F
유의
확률

자본금 3.47 3.04 2.79 2.92 2.69 2.66 3.12 3.34 3.00 6.865 .000

기술확보 3.49 3.45 3.38 3.36 3.12 3.63 3.46 3.54 3.32 3.202 .001

인력확보 3.47 3.43 3.39 3.41 3.12 3.66 3.45 3.56 3.23 3.685 .000

행정절차 3.71 3.36 3.16 3.37 3.10 3.41 3.40 3.53 3.09 4.554 .000

세부업종선정 3.70 3.50 3.35 3.34 3.08 3.46 3.49 3.56 3.32 4.472 .000

사업장선정 3.70 3.30 3.27 3.29 2.94 3.46 3.39 3.40 3.27 5.242 .000

창업편의성
(평균)

3.59 3.35 3.23 3.28 3.01 3.38 3.39 3.49 3.20

<표 5> 사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업종_농임광업 -.189*** -3.914 -.084+ -1.940 -.087* -2.027

업종_건설 .037 .796 .050 1.239 .055 1.374

업종_도소매업 -.048 -.665 .079 1.255 .091 1.454

업종_숙박음식업 -.012 -.186 .082 1.425 .101+ 1.749

업종_운수업 -.058 -.999 -.004 -.070 .000 -.002

업종_사업서비스업 .005 .066 .071 1.134 .076 1.210

업종_기타서비스업 -.105+ -1.859 -.009 -.183 -.005 -.101

업종_기타 .080+ 1.839 .099** 2.644 .102** 2.730

차수더미_9차 -.044 -.813 -.044 -.903 -.039 -.804

차수더미_10차 .051 .924 .035 .674 .041 .766

차수더미_11차 .058 .986 -.006 -.115 -.002 -.040

차수더미_12차 -.018 -.326 -.064 -1.243 -.057 -1.097

차수더미_13차 .088 1.583 .002 .033 .006 .120

성별 .167*** 4.512 .168*** 4.507

연령 -.046 -1.168 -.052 -1.327

배우자유무 .043 1.148 .052 1.391

학력 .065 1.489 .065 1.483

총투자액(표준화) .284*** 7.963 .282*** 7.758

평균근로시간(주당) .093* 2.465 .090* 2.370

본인 자본금 비율(%) .052 1.499 .062+ 1.747

공동창업여부(공동창업=1) -.022 -.642 -.022 -.648

업무교육적합여부 .073 .980 .076 1.023

업무기술적합여부 .011 .154 .007 .101

사회경제적지위수준 .229*** 6.204 .231*** 6.174

창업 편의성-자본금 -.049 -1.206

창업 편의성-기술확보 .002 .041

창업 편의성-인력확보 -.067 -1.371

창업 편의성-행정절차 .051 .981

창업 편의성-업종선정 .117* 2.102

창업 편의성-사업장위치선정 -.002 -.043

F 3.459*** 13.245*** 11.073***

R² .063 .327 .339

R²변화량 - .264 .012

주)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β는 표준화된 값임.

4.5 창업자의 사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계층적 회귀

분석을 3단계까지 실시했다.  1단계에서는 주요 상황적 특성 

및 사업체 특성 중 하나인 업종변수와 연도(차수)변수만 포함

했으며, 2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인적자본 특

성,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총투자

액, 근로시간, 본인 자본금 비율, 공동창업여부, 사업소득 등

을 포함하여 분석했고, 3단계에서는 창업준비의 편의성을 세

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1단계 모형

에서 제조업(더미=0)을 기준으로 모든 업종에서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한 업종은 운수업

(β=-0.100, p<0.1), 사업서비스업(β=-.0134, p<0.1)으로 나타났

다. 연도별 사업만족도는 8차(2005년)를 기준으로 이후 차수

에서 긍정적인 만족도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12차(2009년) 및 

13차(2010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결과가 났다

(창업자의 창업이후 사업만족도는 2005년을 기준으로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통계적 결과이다).
2단계 모형에서는 성별(여성일수록), 연령(낮을수록), 사업소

득(높을수록), 사회경제적지위수준(높을수록) 등이 사업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남성일 경우 창업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표 5>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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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은 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6>. 3단계 모형에

서는 창업편의성 중 ‘자본금 확보의 편의성’ 및 ‘사업장 위치

선정의 편의성’ 등이 사업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업종_농임광업 -.047 -.950 .068 1.465 .055 1.201

업종_건설 -.064 -1.353 -.052 -1.203 -.049 -1.150

업종_도소매업 -.142 -1.938 -.128+ -1.898 -.120+ -1.810

업종_숙박음식업 -.107 -1.643 -.098 -1.580 -.074 -1.211

업종_운수업 -.100+ -1.691 -.022 -.396 -.020 -.369

업종_사업서비스업 -.134+ -1.819 -.179** -2.650 -.177** -2.674

업종_기타서비스업 -.006 -.105 -.006 -.115 -.007 -.126

업종_기타 -.008 -.177 -.033 -.803 -.035 -.876

차수더미_9차 .044 .797 .051 .971 .039 .748

차수더미_10차 .060 1.051 .018 .315 -.001 -.015

차수더미_11차 .099 1.645 .037 .623 .036 .618

차수더미_12차 .112* 1.987 .089 1.603 .089 1.631

차수더미_13차 .159** 2.815 .089 1.596 .089 1.611

성별 -.144*** -3.569 -.128** -3.204

연령 -.121** -2.847 -.142** -3.392

배우자유무 .065 1.613 .075+ 1.901

학력 .028 .599 .021 .463

총투자액_표준화 -.059 -1.455 -.018 -.456

사업소득(월)_표준화 .322*** 7.638 .308*** 7.414

평균근로시간(주당) -.039 -.959 -.015 -.384

본인 자본금 비율(%) .007 .184 .005+ .145

공동창업여부(공동창업=1) .048 1.331 .060 1.680

업무교육적합여부 -.128 -1.598 -.111 -1.420

업무기술적합여부 .133 1.673 .134+ 1.710

사회경제적지위수준 .181*** 4.426 .154*** 3.806

창업 편의성-자본금 .117** 2.701

창업 편의성-기술확보 -.043 -.885

창업 편의성-인력확보 -.054 -1.050

창업 편의성-행정절차 .000 .004

창업 편의성-업종선정 .025 .430

창업 편의성-사업장위치선정 .170** 2.980

F 1.405 7.456*** 7.480***

R² .027 .222 .264

R²변화량 - .196 .042

주)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β는 표준화된 값임.

Ⅴ.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기존 창업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창업자의 특성에

서 벗어나 창업준비 단계에서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내․외부 요인을 포함함으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특

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창업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

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6년간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

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준년도(2005년)이후 창업 후 사업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으나, 창업편의성은 하락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편의성 중 자본금 확보의 편의성은 

가장 낮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확

보 및 인력확보, 행정절차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세부요소의 

편의성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업종별로 창업편의성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창업편의성은 타 업종에 비해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대

부분의 생계형창업자들이 숙박음식업 창업에 경우 자본금 확

보 및 기술 확보 등 모든 세부항목에서 가장 낮은 결과가 나

타났다. 셋째, 창업자의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총투자액, 평균근로시간, 사회경제적지위수준, 업종선정의 편

의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지위수준 및 총투자액이 

높을수록 사업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창업

분야에서도 양극화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업종(제조업종) 및 연도(최근일수록), 성별(여성

일수록), 연령(낮을수록), 사업소득(높을수록), 사회경제적지위

(높을수록), 자본금 확보의 편의성 및 사업장 위치선정의 편

의성(높을수록) 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창업만족도가 기준연도(2005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는 점은 창업기반 조성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자본금 확보 및 사업장 위치선정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면 사

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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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실제 창업자가 지각하는 창업환경(창업편의성)은 악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1
년까지 과거 6년간이기 때문에 최근 창업환경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에서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

로 창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업지

원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일례로  

MB정부는 2009년 9개 부처 공동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대

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이래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했

지만, 본 연구결과 2009년이후 2010년 및 2011년에도 창업편

의성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

에 바라는 창업지원정책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창업편의성 중 자본금확보의 편의성이 가장 낮게 나

타났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창업을 기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특히 국내 

창업지원제도는 융자 및 담보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

과 이스라엘 등 선진창업국가에 비해 창업자가 지각하는 창

업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며, 자본확보의 어려움도 크게 작용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실패를 사회 및 국

가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창업풍토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창

업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엔젤투자 

및 벤처투자의 확대’ 등의 창업자금인프라 조성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계형 창업자들이 숙박음식업에 주로 창업하고 있지

만, 실제 숙박음식업의 창업편의성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내 창업유형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과거

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창업선진국 미국, 영국, 일

본과 비교할 경우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창업보다는 외부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줄어

드는 4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실정이며, 4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의 대부분이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진행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숙박음식업의 창업편의

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는 점은 창업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 

및 IT업 창업뿐만 아니라 숙박음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창업지원인프라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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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rew a conclusion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trend of start-up in Korea by understanding the convenience of 
start-up and startup outcome(business satisfaction and income after startup) by year, and by analyzing the trend of the convenience of 
start-up by each detail items and by industry. In addition to, the key factors of successful business start-up are demonstrated by 
synthetically examining how the factors influence the outcome of startup, including human capital, business characteristics, economic 
feature, and situational/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sult, business satisfaction after startup by year and business income  have gradually increased from 2005, but the 
convenience of start-up has constantly decreased. Based on the industry, the convenience of start-up shows a statistical significance. 
Lastl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outcome of business start-up are complexly turned up as human capital, business characteristics, 
economic feature, and situational/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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